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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음 >>  “표준국어대사전”을 찾아보니 ‘사절, 거절, 거부’ 모
두 ‘제안을 물리치다.’라는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렇다면 이 단어들의 쓰임이 어떻게 다른지 알고 싶습니다.

(손준혁, 서울시 송파구 잠실7동)

국어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 드립니다

답 >> ‘사절, 거절, 거부’ 등은 유사한 의미를 가지는 듯하나, 실제적
인 쓰임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사절’과 ‘거절ᆞ거부’는 사전의 정의를 참고하면 어느 정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절(謝絶)’은 요구나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사양하여 물리친다는 의미가 있으나 ‘거절’이나 ‘거부’에는 ‘사양하다’
의 의미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사양’이란 ‘겸손하여 받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하는 것, 또는 남에게 양보함.’이라는 의미이므로 ‘사절(謝
絶)’은 제안에 대해 거절할 때 ‘정중함’이라는 표현 의도가 첨가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절’이 쓰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면회 사절/외상 사절/아버지는 대문 옆에 ‘신문 사절’이라고 크게 써 
붙였다.

다음으로 ‘거절’과 ‘거부’는 유사한 의미로 쓰이기도 하나, 이들에 ‘-
하다’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동사는 목적어 자리에 오는 어휘들에서 차
이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 차이를 보이기 위해 ‘거절하다’와 ‘거부하
다’가 쓰인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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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음 >>  “머리는 나쁠망정 손은 부지런하다.”와 “그나마 둘이 
있었기에 망정이지 혼자 있었더라면 큰일 날 뻔했다.”라는 예
문에서 ‘망정’의 띄어쓰기가 서로 다른 이유가 궁금합니다.

(김진철, 대구광역시 북구 대현동)

(2) 제의를 거절하다./선물을 거절하다./간곡한 부탁을 거절하다. 

(3) 투자를 거부하다./ 증언을 거부하다./트집을 잡아 물품 수령을 거부하
다. 

‘거절하다’와 ‘거부하다’가 취하는 목적어를 살펴보면, 모두 그런 것
은 아니나 ‘거절하다’의 목적어 ‘제의, 선물, 부탁’의 행위자는 ‘다른 
사람’인 반면, ‘거부하다’의 목적어 ‘투자, 증언, 물품 수령’의 행위자
는 ‘거부하는 사람 자신’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위를 나타내는 명사를 목적어로 취할 때, ‘거절하다’는 목적
어가 나타내는 행위의 주체가 ‘다른 사람’인 경우가 우세하고, ‘거부하
다’는 목적어가 나타내는 행위의 주체가 바로 ‘거부 행위의 주체’와 
일치하는 경우가 우세하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반적인 경향과 달리 쓰이는 예가 발견되기도 합니
다. ‘승차 거부’라는 표현이 바로 그러한 예인데, 앞서 보았던 ‘거부’라
는 단어의 일반적인 쓰임대로라면 승차 행위를 하는 사람은 ‘거부 행
위의 주체’가 되어야 할 듯합니다. 그러나 이 표현은 주로 택시 운전
사가 손님의 승차 행위를 거부하는 경우를 일컬을 때 쓰여 온 것으로, 
거부 행위의 주체와 목적어 명사가 나타내는 행위의 주체가 일치하지 
않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승차 거부’가 말 그
대로 ‘(자신이) 승차하는 것을 거부하는 일’을 뜻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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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 그것은 첫 번째 예문에서는 ‘-ᄅ망정(-을망정)’이라는 연결 어미
가 쓰였고 두 번째 예문에서는 ‘망정’이라는 의존 명사가 쓰였기 때문
입니다.

어미 ‘-ᄅ망정’(‘이다’의 어간, 받침 없는 용언의 어간, ‘ᄅ’ 받침인 
용언의 어간 또는 어미 ‘으시’ 뒤에서 쓰임)과 ‘-을망정’(‘ᄅ’을 제외한 
받침 있는 용언의 어간이나 어미 ‘-었-’ 뒤에서 쓰임)은 앞 절의 사실
을 인정하고 뒤 절에 그와 대립되는 다른 사실을 이어 말할 때에 쓰는 
연결 어미로 ‘비록 그러하지만 그러나’ 혹은 ‘비록 그러하다 하여도 
그러나’에 가까운 뜻을 나타냅니다. 다음은 연결 어미 ‘-ᄅ망정/을망
정’의 용례입니다.

(1) 시골에서 살망정(살-+-ᄅ망정) 세상 물정을 모르지는 않는다.
(2) 우리 학교는 작은 학교일망정(이-+-ᄅ망정) 역사는 오래다.
(3) 시험에 떨어질망정(떨어지-+-ᄅ망정) 남의 것을 베끼지는 않겠다. 
(4) 고생은 누구 못지 않게 많았을망정(많-+-았-+-을망정) 꿈을 버린 적은 

없소.
(5) 차라리 얼어 죽을망정(죽-+-을망정) 겻불은 아니 쬐겠다. 

반면, “그나마 둘이 있었기에 망정이지 혼자 있었더라면 큰일날 뻔
했다.”에 쓰인 ‘망정’은 의존 명사이기 때문에 띄어 써야 합니다. 의존 
명사 ‘망정’은 주로 ‘-기에 망정이지’, ‘-니/-으니 망정이지’, ‘-니까/-으
니까 망정이지’, ‘-아야 망정이지’, ‘-어서 망정이지’의 꼴로 쓰여 앞 
절에서 언급된 일에 대하여 화자가 다행으로 생각함을 나타냅니다. 다
음은 의존 명사 ‘망정’의 용례입니다.

(1) 급히 왔기에 망정이지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
(2) 마침 돈이 있었으니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영락없이 남의 손에 넘어

가는 거였다.
(3) 잘못했다고 싹싹 빌었으니까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다리몽둥이

가 부러져도 부러졌을 것이다. 
(4) 금년 농사한 것도 거의 다 익어서 머지않아 거두게 되었으니, 이왕 거

두어서 돈을 장만하여야 망정이지 그것을 들에다 내버리고 일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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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음 >>  ‘하려고/할려고’, ‘만드려고/만들려고’, ‘이러려고/이럴
려고’는 두 가지 모두 많이 쓰고 있어 항상 헷갈립니다. 어떻게 
쓰는 것이 올바른 표현인지 알고 싶습니다.

(권여정, 경남 창원시 상남동)

는 것은 아깝기도 하려니와 손복할 노릇이었다. 
(5) 날씨가 좋아서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던들 일을 치르는 데 퍽 어려웠

을 거야.

답 >> ‘하려고’, ‘만들려고’, ‘이러려고’라고 쓰는 것이 맞습니다.
‘-려고’는 받침 없는 동사 어간과 ‘ᄅ’ 받침을 가진 동사 어간 뒤에 

쓰는 어미입니다. 이때 어미를 ‘-ᄅ려고’로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이는 ‘-려고’의 잘못입니다. 따라서 동사 ‘하다’의 어간 ‘하-’에 어미 ‘-
려고’가 결합하면 ‘할려고’가 아니라 ‘하려고’가 됩니다. 

또 동사 ‘만들다’는 어간이 ‘만들-’이므로 어미 ‘-려고’가 붙으면 ‘만
들려고’가 됩니다. ‘이러다’는 동사 ‘이리하다’의 준말이므로 어간 ‘이
러-’에 어미 ‘-려고’가 바로 결합합니다. 어떤 이는 ‘이러다’의 기본형
을 ‘이렇다’로 생각하기도 하지만, ‘이렇다’는 형용사이므로 일반적으
로는 의도를 나타내는 어미 ‘-려고’가 붙어서 쓰일 수 없습니다. ‘그러
려고/그럴려고’, ‘저러려고/저럴려고’도 ‘이러려고’와 마찬가지로 ‘그러
려고’, ‘저러려고’로 쓰는 것이 맞습니다. 

동사에 어미 ‘-려고’가 붙어 쓰이는 예를 더 들어 보면 다음과 같습
니다.

(1) ᄀ. 잠을 자려고(자-+-려고) 누웠다.(◦)
ᄂ. 잠을 잘려고 누웠다.(×)

(2) ᄀ. 여기서 어떻게 살려고(살-+-려고) 그러니?(◦)
ᄂ. 여기서 어떻게 사려고 그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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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음 >>  “A 씨보다 B 씨의 팔이 더 짧네요.”라고 말할 때 ‘짧
네요’의 발음을 [짬네요] 혹은 [짤브네요]라고 발음하게 되는데 
표준 발음법으로는 어떤 발음이 바른 발음입니까?  

(이동수,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암동)

한편 ‘ᄅ’ 외의 자음을 받침으로 갖는 동사 어간 다음에는 ‘-으려고’
를 씁니다. 역시 이때에도 ‘-으려고’ 대신 ‘-을려고’를 쓰는 것은 잘못
입니다. 다음은 동사 ‘먹다’에 ‘-으려고’가 붙어 쓰이는 예입니다.

(3) ᄀ. 밥을 먹으려고(먹-+-으려고) 부엌으로 갔다.(◦)
ᄂ. 밥을 먹을려고 부엌으로 갔다.(×)

답 >>  ‘짧네요’는 [짤레요]가 표준 발음입니다. 
표준 발음법 제10항에 따르면 겹받침 ‘ᆪ’, ‘ᆬ’, ‘ᆲ, ᆳ, ᆴ’, ‘ᄡ’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ᄀ, ᄂ, ᄅ, ᄇ]으로 발음하게 됩니다. 그
러면 ‘짧네’의 발음은 일단 [짤네]가 되었다가 겹받침 ‘ᆲ’이 단순화된 
‘ᄅ’에 의해 뒤의 자음 ‘ᄂ’이 동화되어 [ᄅ]로 발음되므로 [짤레]로 소
리가 납니다. 요컨대 자음 앞에서 ‘ᄅ’로 발음되는 용언 어간 다음에 
‘ᄂ’으로 시작되는 어미가 결합하면  ‘ᄂ’을 ‘ᄅ’로 동화시켜 발음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정은 겹받침 ‘ᄚ’을 가진 ‘싫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
니다. “그런 말을 하기는 죽어도 싫네.”라고 말할 때에 간혹 ‘싫네’를 
[싣네]로 잘못 발음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표준 발음에서 벗어난 것
입니다. 겹받침 ‘ᄚ’의 발음은 표준 발음법 제12항과 제20항에서 다루
고 있는데, 첫소리 ‘ᄂ’이 ‘ᄚ, ᆴ’ 뒤에 연결되는 경우 ‘ᄂ’은 ‘ᄅ’의 
앞이나 뒤에서 [ᄅ]로 발음한다는 표준 발음법 제20항의 규정에 따라 
[실레]로 발음하는 것이 옳습니다.

다만, 받침 ‘ᆲ’은 일반적으로 ‘여덟[여덜]’, ‘엷고[열ː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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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ᄅ]로 발음되는 데 대하여 ‘밟다’만은 ‘밟다[밥ː따], 밟지[밥ː찌], 밟
게[밥ː께]’ 등과 같이 [ᄇ]으로 발음되는 예외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따라서 ‘밟는’을 [발ː른]으로 발음하는 것은 잘못이고 [밤ː는]으로 
발음하는 것이 옳은 발음입니다.

그리고 ‘짧네요’를 ‘짧으네요[짤브네요]’로 발음하거나 표기하는 것
은 잘못입니다. 종결 어미 ‘-네’는 연결 어미 ‘-(으)니’와 달리 받침으
로 끝난 용언 어간에 결합할 때 모음 ‘으’가 나타나는 어미가 아닙니
다. 따라서 ‘짧으네요’라는 활용형은 표준어로 볼 수 없으며, ‘짧네요’
로 고쳐 써야 합니다.


